
수능?
필수!
영수.

빈틈없는 컨텐츠, 깊이와 열정이 남다른 수업, 

수능 1등급 필수 코스, 이영수 영어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최우등 졸업

·현 대성마이맥 온라인 강사

·현 대치 두각 학원

·현 대치 오르비 학원

·전 강남대성 본관, 서울대·의대반, SII반 출강

이영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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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 수강후기 

2693개** 중 99.8%
대성마이맥 매출 

약 46배* 성장

비전21학원
고3 출강 

강남대성학원
본관 출강  

대성마이맥
입성

강남대성 학원 
서울대•의대반 출강

강남대성 학원 SII반 
동시간 선택수업 중 

최다 수강생 

대성마이맥
대치 in Live

론칭 후 전반 마감

전년 대비 두각학원  
현장 수강생  
300% 증가

2021 202220202019201820172016

오직 학생만 보면서 정직하게 걸어온 지난 11년,

그 길을 수많은 수치와 후기가 증명합니다. 

탄탄한 영어 실력 향상, 내 인생 최고 점수, 

이영수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성마이맥 수강생들의 생생한 성적 상승 후기입니다.)

한 반 2명으로
고등부 시작

2013

최선어학원
고1,2 

상위, 최상위반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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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대치동 현강생  

1137%*** 증가

2023 2024년,

이영수 대치동 현강 에서만

* 대성마이맥 론칭 첫 해인 19학년도(17.12.1.-18.11.30.) 대비 24학년도 매출(22.12.1.-23.11.30.)
** 2023년 11월 10일 기준 총 수강 후기

*** 2021년 1월 대비 2023년 7월 현강생 수

프리미엄 자료 ㅣ 영두현프

대치동 현장 강의 혜택 둘

영수쌤 두각 현장 프리미엄 자료(역대 기출 걸작선 + 분석본)를 제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특급 혜택

이영수T 자체 컨텐츠 교재비 무료

교재명 가격

이영수의 Big Picture : 이영수 미리보기 12,000

Foundation 상 80,000

전치사만 9,000

어법만 14,000

Foundation 하 60,000

다의어그램 19,000

Final Culmination 69,000

출제자의 핸드북 11,000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1,2 30,000

대치동 현장 강의 혜택 하나

총 304,000 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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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십상인 영어, 

학생 혼자서는 얼만큼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영수는 효율적으로 공부시킵니다.

• 들으면 바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너무나 쉬운 강의

• 매 수업 내 핵심 내용의 반복 적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체화 

• 듣기, 독해, 어법, 구문, 어휘 균형 잡힌, 부담없는 양의 매일 과제  

    (1주일에 5일,  매일 1시간씩)

수업이 나와 잘 맞는지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말에만 의존한 채 

강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

.

현장 강의,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과도한 양의 자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동떨어진 문제 풀이 숙제

약점 진단과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관리

학생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업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걱정마세요.

이영수의 관리는 학원 밖에서도 지속됩니다.

• 영수터디 (현강 전용 오픈 카톡 관리 시스템) 

• 단어 시험 및 시험 결과 문자 전송 

• 골품제 (숙제 및 단어 시험 성취에 따른 등급 현황판 공유 시스템) 

• 온라인 Q&A 게시판 

학원에서 시간만 때우고 오진 않을지 

불안하신가요?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수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완전히 
체화하도록 돕습니다.

• 주차별 학습 내용과 완벽한 싱크로율의 체화 주간지 과제 

• 현장 조교 선생님들의 꼼꼼하고 친절한 숙제 피드백 

• 누적 복습 및 약점 보완을 위한 개별 오답 노트 매주 제공 

• 현강 전용 단어 시험 및 미통과자 재시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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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자료, 관리수업, 자료, 관리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만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영수 대치동 현강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선택했습니다.

1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습득 할 수 있는 고난도 유형 문제 풀이법과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문제 풀이 방법론과 행동강령 제시 

그리고 이영수T의  밀도 높고 탁월한  강의력 - 윤*섭

선생님의 수업에서 등장하는 빈문요바, 앵커링, 필부엑 필긍동 등의 문풀법은, 

모두 그 어떤 것보다도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풀이  - 김*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풀이 방식을 일관되게 제시 해 주시기에, 풀커리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이질감 없이, 바로 선생님의 강의 톤에 적응할 수 있고  풀이 루틴을 빠른 시일 내에 체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조*빈

# 효 율 적

# 대 성 이  선 택 한

# 실 전 적

# 체 계 적

검증된 수업과 탄탄한 커리큘럼
왜 이영수 대치동 현강인가?

N수생 전용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영어 영역 대표 해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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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두각 현장 커리큘럼

구분 기간 주차 시작일 수업 내용 자료 및 숙제

기본

 시즌 1 

Foundation 

(상)

(총 8주)

1 12/29

• Foundation (상)

1등급을 빈틈없이 설계하다

수능이 요구하는 구문과 독해의 기본 실력 확립 
 
1) 구문: 고3 핵심 구문을 총정리하고 이를 단권화하여 

             길고 복잡한 문장의 해석 실력을 극대화한다.  

2) 독해: 평가원이 요구하는 정보 처리 및 단락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글의 핵심을 파악해내는 법을 습득한다.   

              나아가, 수능 영어 독해 유형별 풀이법을 익힌다. 

•  과제  (주간) Foundation (상),(중) 

매일  듣기 1문제 

+ 어법 2문제 

+ 독해 4문제 

+ 구문 20수 체화용 구문 4문장 

+ 어휘 50개

※ 독해 :  10개년 평가원 기출, 교육청, 

고퀄리티 자작문항

•  전치사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말에 없을 뿐더러 여러 뜻을 갖는 

전치사를 깔끔하게 정리 

⇢  단순 암기가 아닌 

문장을 덩어리 단위로 파악하는 법 이해

•  현강 전용 단어시험  

매주 약 300개 어휘 

(주간지 어휘 + 전치사만) 

• 실전 과제  Selection 모의고사:  3모 전 1,2,3회

2 1/5

3 1/12

4 1/19

5 1/26

6 2/2

설 연휴 
(휴강)

2/9

7 2/16

8 2/23

 시즌 1 

Foundation 

(중)

(총 6주)

9 3/1 •  Foundation (중) 

[현장 전용] Foundation(상) 압축 총정리 및 

고난도 독해 (두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경우  

각각에 A, B 표시하며 재진술 파악하기 집중 훈련) 

10 3/8

11 3/15

12 3/22 •  3월 대비  In-class 모의고사 시행 + 해설강의

3/28(목) :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3 3/29

• 어법만  고3 내신 휴강 직전 수능 어법 총정리!

•  과제  자작 어법 문항 100제 

자작 어법 문항 100제를 통해  
 
어법만에서 배운 내용 적용 및 체화 14 4/5

* 4/12 ~ 5/7 : 중간고사 4주 휴강

심화

 시즌 2 

Foundation 

(하)

(총 6주)

15 5/10

•  Foundation (하) 

1등급에 완벽하게 안착하다 

고난도 유형(함축,  빈칸, 순서,  삽입)에 집중한  심화 과정

•  과제  (주간) Foundation (하) 

매일  어법 2문제 

+ 독해 4문제 

+ 구문 4문장 

+ 어휘 50개

매주 Half 모의고사

※ 독해 :  10개년 평가원 기출, 교육청, 사관학교, 

고퀄리티 자작문항

•  다의어그램 

단어가 어떻게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함으로써 

단어 학습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 현강 전용 단어시험  

매주 약 300개 어휘 (주간지 어휘 + 다의어그램)

• 실전 과제  Selection 모의고사 6평 전 4,5,6회

16 5/17

17 5/24

18 5/31 •  6평 대비  In-class 모의고사 시행 + 해설강의

6/4(화)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9 6/7

•  Foundation (하) (17주차에 이어서 계속) 

20 6/14

* 6/21 ~ 7/16 : 기말고사 4주 휴강

*  1학기 중간고사(4/12~5/7), 기말고사(6/21~7/16) 기간에는 각각 4주간 휴강

각 강좌의 세부내용은 각 시즌별로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OT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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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주차 시작일 수업 내용 자료 및 숙제

Semi-

FINAL

 시즌 3 

Culmination

(총 5주)

21 7/19

•   Semi-FINAL  Culmination

한계를 뛰어 넘는 파이널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 낼 정점!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 전,   

마지막으로 주요 문항별 풀이법을 총정리 

•  과제  (주간) Culmination 

주 3일  듣기 3문제 

+ 실전 어법 1문제 

+ 독해 4문제 

+ 고난도 구문 2문장 

+ 어휘 60개

주 2일 Half 모의고사 / 와리가리 모의고사

              + 어휘 100개

※ 독해 :  평가원 기출 문항,  

사관 및 경찰대 문항, 

기출의 정신을 그대로 녹여낸  

70% 이상의 스콜라 자작문항

•  출제자의 핸드북 

실전력 급상승!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기출 고난도 선택지 어휘!

•  현강 전용 단어시험  

매주 약 400개 어휘 

(주간지 어휘 + 출제자의 핸드북) 

• 실전 과제  강대 모의고사 K(1-5회차는 과제)

22 7/26

23 8/2

24 8/9

25 8/16

FINAL

 시즌 4 

강대 모고 K

스콜라 모고

(총 11주)

*26 8/23 •   FINAL  In-class 강대모의고사 K 6-7회

최상급 퀄리티의 In-class 실전 모의고사 시작

•  과제  Opportunity K 

강대모의고사K를 200%활용할 수 있는 

자체 제작 체화 자료!

  Part 1  강모K 필수 어휘 정리 

+ 오답률 상위 독해 분석 

+ 꼭 알아야 할 구문 분석 

+ 동형 기출 문제  

+ 동형 기출 문제 분석

 Part 2 어법 10문제

• 현강 전용 단어시험 출제 범위 

강대모의고사K 어휘 

• 실전 과제   너만을 위한 Kit

27 8/30

9/4(수)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8 9/6

•   FINAL  In-class 강대모의고사 K 8-16회

•   FINAL  스콜라 모의고사**

다수의 사설, 평가원 및 교육청 해설로 다져진 영수쌤의 노하우로  

약점을 파고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다!    

어떤 시험이든 적용되는 일관된 풀이로 누구나 쉽게 실전력 상승!  

매주 행동영역 정립 및 정교화! 

 

수능 직전: 최신 6,9평 트렌드 총정리하는 The Last Opportunity 수업 

연중 실시한 모든 모의고사의 핵심 학습 목표를 정리하여 단권화하여 제공

29 9/13

30 9/20

31 9/27

32 10/4

33 10/11

34 10/18

35 10/25

36 11/1

11/14(목) :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   듣기 포함 In-class 모의고사가 시행되는  26주차 수업(8/23)부터는 수업을 30분 연장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수강료 동일)  

현장에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70분)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스콜라 모의고사는 이영수 선생님의 자체 제작 모의고사입니다.

※ 아래 상세 커리큘럼은 6, 9평 출제 경향 변화 등의 이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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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영수 대치동 현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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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수
 지
음

주
간
 문
제



9

모든 영역을

빈틈 없이 

대비시켜주는

꽉 찬 구성

감 유지를 위한 매일 1문제
(오답률 높은 문항으로 구성)

독해 문제에서 꼭 알아야 할 어휘 점검 
(별도 어휘 셀프 테스트 페이지 포함)

주 단위로 수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어법 학습요소 정리

 강의에서 배웠던 문제풀이 개념들을 그 주차 주간지에 적용 해 볼 수 있는게 좋았습니다. 

 좋은 지문을 알맞은 시기에 적절하게 배치 하신 게 느껴졌고, 체화가 잘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은 해설편, 진짜…. 어떤 다른 문제집보다 해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수쌤 교재로 공부하다가 다른 해설편 못 볼 것 같을 정도로요..

 주간지는 정말 부족할 부분이 하나도 안 느껴질 만큼 완벽 했습니다!!  매일 적당한 분량으로 구성된 문제 수, 어법과 구문, 

 단어 정리까지  수업을 듣는 것처럼 꼼꼼한 해설지 등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ㅎㅎ
고*영

하*호

신*안

WORLD CLASS

월클 주간지를 매주 숙제로!

 독해 

 구문 

 듣기  어법 

 어휘 

1 .  수 업  내 용 과  최 상 의  싱 크 로 율

3 .  노 베 부 터  최 상 위 권 까 지  모 두  만 족 하 는  대 치 동  최 고  퀄 리 티  해 설 지

2 .  듣 기 ,  어 휘 ,  어 법 ,  구 문 ,  독 해  전  영 역 에  대 한  방 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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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라

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 

2.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

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

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대

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3.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

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

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

각 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

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4.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

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5.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

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

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6.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

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

움과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

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 계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대중들과 계층적 차이를 '만든 거야'.  

또한 이런 계층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어. 

□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masses n. 대중 

□ ★★reject 거부하다 

cf. refusal of A A에 대한 거부  

□ refined 고상한, 정제된   

□ champion v. 옹호하다    

□ ★divorc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righteous 정당한 

□ push 강요하다 ← 밀다 

□ subjectivity 주관성    

□ disrespectful 경멸적인 

□ feminine 여성의     

□ corruption 타락    

□ ★★★hierarchical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계급적 차이 

□ criticism of A A에 대한 비판 

□ side effect 부작용 

□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대중화된 문화 상품  

□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 resistance of A to B  

A의 저항 / B에 대한  

□ identify 식별하다 

3번 문장 : 이 거부는 '비평가를 생각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말 역시 1번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1번의 separate A from B가 3번에서 divorce A from B로 반복되고 있어. (again을 통해 앞 내용을 반복)

4-5번 문장 : Also는 나열의 시그널을 통해 This refusal의 또 다른 효과인 '여성성 폄훼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거야. 

 

 

 

 

 

 

 

없는 말! 대중이 문화적 분리에 저항했다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아.

2번에서 비평가들은 대중의 취향을 저속하다(vulgar)고,  

4-5번에서는 negative, disrespectful하다고, 

6번에서는 무취향적(tasteless)이라고 했으므로 refined(고상한)는 틀려!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어.  

비평가들이 대중문화를 저급하게 본 것뿐이야. 

 
예시니까 같은 말(=)이 나올거야!  
 

2번 문장 : 연속극에 대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함. 

이는 1번 문장에서 비판가들이 대중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했다는 말과 대응 돼. 연속극=대중 문화야! 

 

 

6번 문장 : 취향 만들기의 과정은 작동하여, 그 결과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대.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1번과 3번의 비평가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을 반복한거야.  

뭘 통해서? (비평가들에 의해) 인지되는 무취향적인 대중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미학적 입장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대중들과 다르다고 한거야. 

지문 전반에 걸쳐 같은 내용이 표현을 달리하며 반복됨을 파악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번 : separate A from B, 3번 divorce A from B, 6번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A and B  

각 오답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separate A from B를 통해 두 대상의 분리, 대조를 파악해야 해!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대.  

← 대중 문화의 산물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 사실주의라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through 이하는 문맥상 rejecting...을 수식) 

separated from by

ff through based on 

For example

in particular ff

This refusal again divorce from

he or she actually in order to

It also

then ff

between and through

contrary to

저속한 서민의 미학의 심미적인

52 ① ff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

6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8 ③ side effects of on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9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23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2.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 제품을 주문 제작하

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

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3.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

시 가져다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

작의 연장이었다.  

4.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

지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

었다.  

5.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

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

되었다.  

6.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자들

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

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

는다.”  

7.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8.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으

며,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④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이 글은 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 mend 고치다, 수리하다 

□ restore 복원하다, 복구하다 

□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 ★blacksmith 대장장이 

□ make A to order A를 주문에 맞춰 만들다 

□ immediate 1. (공간) 아주 가까이에 있는 

                  ★2. (시간) 즉각적인 

□ customize 주문 제작하다 

□ modify 수정하다 

□ routine 일상적인, 규칙적인 

□ extension 연장, 확장 

□ fabrication ★1. 제작, 제조 2. 위조, 꾸며낸 것 

□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 province 영역, 지역 

□ tender n.  관리자  a. 부드러운 

cf. tend v. 관리하다 

□ grasp n. 이해  

□ subdivision of labour 노동의 분업 

□ much less -는 말할 것도 없이 

     

□ ★still 여전히  

□ art 1. 기술 2. 예술 

비교급 표현에 주목!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이 물건을 최초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대.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들은 사람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대.

만약 고장이 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수리를 위해) 가져다주곤 했대.  

그래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는거야.(그 물건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리를 맡겼으니까!)

<With...>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상 전환(산업화 이전 → 산업화)이 일어남에 주목하자! 
 

산업화 이후에는, (제작가가 수리까지 했던 산업화 이전과는 달리)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대.  

어차피 물건은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기계의 관리자는 (제작과 수리를 겸했던 대장장이와는 달리) 물건에 대한 지식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  

이를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 관리자'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But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더 큰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대! 4번의 limited knowledge 와 5번의 a larger grasp이 대조돼!  

산업화 이후에도, (기계가 담당하므로 별 지식이 필요 없는 제작과는 달리) '수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이해가 필요했다는거야. 

6~8번 문장은, 인용을 통해 5번 문장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어. 

7번 문장의 But과 must에 주목! 제조업자들은 기계나 분업으로 일하지만  모든 수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대.  

8번 문장 역시, 기계가 손목시계, 총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수리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수리는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②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수리 기술들의 발전'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어! 

지문에서는 단순히 '수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만 가

능하다'고 했을 뿐, 특정한 '수리 기술들'과 그 기술

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⑤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친다는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어.

5번 문장 But 이후 내용인 repair 

continued to...에 주목하고,  

7번 문장 But 과 must로 전달하는 

내용에 주목하면 답을 고를 수 있어! 

ZIP

지문은 (1번 문장) 수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2~3번 문장) 산업화 이전에는 수리가 제작의 연장이었다고 말한 다음,  

(4번 문장) 시간상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산업화 이후에 제작은 기계의 영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5번 문장) 흐름을 전환하면서,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계속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 다음,  

(6~8번 문장) 수리는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따라서, 5번 문장부터의 내용인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가 지문의 핵심이야!

5번 문장의 continued to가  

①번의 Still과 Modern으로,  

7번 문장의 done by hand가  

①번의 Blacksmith로 연결된 거야!

산업화 이전(2,3번 문장)과 산업화 이후(5번 문장~)의 시간상의 대조를 파악할 수 있다.  

5, 7번 문장 : 각각 But 이후의 내용에 주목하여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22" 수능 24번

1.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2.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3.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4.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5.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6.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7.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8.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52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여전히 현대 대장장이에게 남겨진 것: 수리의 기술

8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수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개괄

5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 : 조언과 아이디어

22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라! 

10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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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라

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 

2.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

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

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대

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3.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

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

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

각 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

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4.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

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5.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

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

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6.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

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

움과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

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 계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대중들과 계층적 차이를 '만든 거야'.  

또한 이런 계층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어. 

□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masses n. 대중 

□ ★★reject 거부하다 

cf. refusal of A A에 대한 거부  

□ refined 고상한, 정제된   

□ champion v. 옹호하다    

□ ★divorc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righteous 정당한 

□ push 강요하다 ← 밀다 

□ subjectivity 주관성    

□ disrespectful 경멸적인 

□ feminine 여성의     

□ corruption 타락    

□ ★★★hierarchical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계급적 차이 

□ criticism of A A에 대한 비판 

□ side effect 부작용 

□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대중화된 문화 상품  

□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 resistance of A to B  

A의 저항 / B에 대한  

□ identify 식별하다 

3번 문장 : 이 거부는 '비평가를 생각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말 역시 1번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1번의 separate A from B가 3번에서 divorce A from B로 반복되고 있어. (again을 통해 앞 내용을 반복)

4-5번 문장 : Also는 나열의 시그널을 통해 This refusal의 또 다른 효과인 '여성성 폄훼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거야. 

 

 

 

 

 

 

 

없는 말! 대중이 문화적 분리에 저항했다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아.

2번에서 비평가들은 대중의 취향을 저속하다(vulgar)고,  

4-5번에서는 negative, disrespectful하다고, 

6번에서는 무취향적(tasteless)이라고 했으므로 refined(고상한)는 틀려!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어.  

비평가들이 대중문화를 저급하게 본 것뿐이야. 

 
예시니까 같은 말(=)이 나올거야!  
 

2번 문장 : 연속극에 대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함. 

이는 1번 문장에서 비판가들이 대중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했다는 말과 대응 돼. 연속극=대중 문화야! 

 

 

6번 문장 : 취향 만들기의 과정은 작동하여, 그 결과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대.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1번과 3번의 비평가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을 반복한거야.  

뭘 통해서? (비평가들에 의해) 인지되는 무취향적인 대중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미학적 입장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대중들과 다르다고 한거야. 

지문 전반에 걸쳐 같은 내용이 표현을 달리하며 반복됨을 파악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번 : separate A from B, 3번 divorce A from B, 6번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A and B  

각 오답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separate A from B를 통해 두 대상의 분리, 대조를 파악해야 해!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대.  

← 대중 문화의 산물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 사실주의라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through 이하는 문맥상 rejecting...을 수식) 

separated from by

ff through based on 

For example

in particular ff

This refusal again divorce from

he or she actually in order to

It also

then ff

between and through

contrary to

저속한 서민의 미학의 심미적인

52 ① ff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

6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8 ③ side effects of on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9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23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2.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 제품을 주문 제작하

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

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3.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

시 가져다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

작의 연장이었다.  

4.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

지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

었다.  

5.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

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

되었다.  

6.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자들

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

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

는다.”  

7.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8.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으

며,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④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이 글은 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 mend 고치다, 수리하다 

□ restore 복원하다, 복구하다 

□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 ★blacksmith 대장장이 

□ make A to order A를 주문에 맞춰 만들다 

□ immediate 1. (공간) 아주 가까이에 있는 

                  ★2. (시간) 즉각적인 

□ customize 주문 제작하다 

□ modify 수정하다 

□ routine 일상적인, 규칙적인 

□ extension 연장, 확장 

□ fabrication ★1. 제작, 제조 2. 위조, 꾸며낸 것 

□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 province 영역, 지역 

□ tender n.  관리자  a. 부드러운 

cf. tend v. 관리하다 

□ grasp n. 이해  

□ subdivision of labour 노동의 분업 

□ much less -는 말할 것도 없이 

     

□ ★still 여전히  

□ art 1. 기술 2. 예술 

비교급 표현에 주목!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이 물건을 최초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대.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들은 사람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대.

만약 고장이 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수리를 위해) 가져다주곤 했대.  

그래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는거야.(그 물건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리를 맡겼으니까!)

<With...>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상 전환(산업화 이전 → 산업화)이 일어남에 주목하자! 
 

산업화 이후에는, (제작가가 수리까지 했던 산업화 이전과는 달리)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대.  

어차피 물건은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기계의 관리자는 (제작과 수리를 겸했던 대장장이와는 달리) 물건에 대한 지식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  

이를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 관리자'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But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더 큰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대! 4번의 limited knowledge 와 5번의 a larger grasp이 대조돼!  

산업화 이후에도, (기계가 담당하므로 별 지식이 필요 없는 제작과는 달리) '수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이해가 필요했다는거야. 

6~8번 문장은, 인용을 통해 5번 문장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어. 

7번 문장의 But과 must에 주목! 제조업자들은 기계나 분업으로 일하지만  모든 수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대.  

8번 문장 역시, 기계가 손목시계, 총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수리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수리는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②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수리 기술들의 발전'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어! 

지문에서는 단순히 '수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만 가

능하다'고 했을 뿐, 특정한 '수리 기술들'과 그 기술

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⑤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친다는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어.

5번 문장 But 이후 내용인 repair 

continued to...에 주목하고,  

7번 문장 But 과 must로 전달하는 

내용에 주목하면 답을 고를 수 있어! 

ZIP

지문은 (1번 문장) 수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2~3번 문장) 산업화 이전에는 수리가 제작의 연장이었다고 말한 다음,  

(4번 문장) 시간상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산업화 이후에 제작은 기계의 영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5번 문장) 흐름을 전환하면서,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계속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 다음,  

(6~8번 문장) 수리는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따라서, 5번 문장부터의 내용인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가 지문의 핵심이야!

5번 문장의 continued to가  

①번의 Still과 Modern으로,  

7번 문장의 done by hand가  

①번의 Blacksmith로 연결된 거야!

산업화 이전(2,3번 문장)과 산업화 이후(5번 문장~)의 시간상의 대조를 파악할 수 있다.  

5, 7번 문장 : 각각 But 이후의 내용에 주목하여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22" 수능 24번

1.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2.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3.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4.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5.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6.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7.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8.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52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여전히 현대 대장장이에게 남겨진 것: 수리의 기술

8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수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개괄

5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 : 조언과 아이디어

22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라! 

10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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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라

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 

2.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

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

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대

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3.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

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

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

각 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

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4.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

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5.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

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

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6.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

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

움과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

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 계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대중들과 계층적 차이를 '만든 거야'.  

또한 이런 계층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어. 

□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masses n. 대중 

□ ★★reject 거부하다 

cf. refusal of A A에 대한 거부  

□ refined 고상한, 정제된   

□ champion v. 옹호하다    

□ ★divorc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righteous 정당한 

□ push 강요하다 ← 밀다 

□ subjectivity 주관성    

□ disrespectful 경멸적인 

□ feminine 여성의     

□ corruption 타락    

□ ★★★hierarchical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계급적 차이 

□ criticism of A A에 대한 비판 

□ side effect 부작용 

□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대중화된 문화 상품  

□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 resistance of A to B  

A의 저항 / B에 대한  

□ identify 식별하다 

3번 문장 : 이 거부는 '비평가를 생각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말 역시 1번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1번의 separate A from B가 3번에서 divorce A from B로 반복되고 있어. (again을 통해 앞 내용을 반복)

4-5번 문장 : Also는 나열의 시그널을 통해 This refusal의 또 다른 효과인 '여성성 폄훼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거야. 

 

 

 

 

 

 

 

없는 말! 대중이 문화적 분리에 저항했다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아.

2번에서 비평가들은 대중의 취향을 저속하다(vulgar)고,  

4-5번에서는 negative, disrespectful하다고, 

6번에서는 무취향적(tasteless)이라고 했으므로 refined(고상한)는 틀려!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어.  

비평가들이 대중문화를 저급하게 본 것뿐이야. 

 
예시니까 같은 말(=)이 나올거야!  
 

2번 문장 : 연속극에 대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함. 

이는 1번 문장에서 비판가들이 대중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했다는 말과 대응 돼. 연속극=대중 문화야! 

 

 

6번 문장 : 취향 만들기의 과정은 작동하여, 그 결과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대.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1번과 3번의 비평가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을 반복한거야.  

뭘 통해서? (비평가들에 의해) 인지되는 무취향적인 대중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미학적 입장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대중들과 다르다고 한거야. 

지문 전반에 걸쳐 같은 내용이 표현을 달리하며 반복됨을 파악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번 : separate A from B, 3번 divorce A from B, 6번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A and B  

각 오답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separate A from B를 통해 두 대상의 분리, 대조를 파악해야 해!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대.  

← 대중 문화의 산물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 사실주의라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through 이하는 문맥상 rejecting...을 수식) 

separated from by

ff through based on 

For example

in particular ff

This refusal again divorce from

he or she actually in order to

It also

then ff

between and through

contrary to

저속한 서민의 미학의 심미적인

52 ① ff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

6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8 ③ side effects of on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9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23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2.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 제품을 주문 제작하

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

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3.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

시 가져다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

작의 연장이었다.  

4.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

지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

었다.  

5.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

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

되었다.  

6.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자들

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

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

는다.”  

7.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8.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으

며,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④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이 글은 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 mend 고치다, 수리하다 

□ restore 복원하다, 복구하다 

□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 ★blacksmith 대장장이 

□ make A to order A를 주문에 맞춰 만들다 

□ immediate 1. (공간) 아주 가까이에 있는 

                  ★2. (시간) 즉각적인 

□ customize 주문 제작하다 

□ modify 수정하다 

□ routine 일상적인, 규칙적인 

□ extension 연장, 확장 

□ fabrication ★1. 제작, 제조 2. 위조, 꾸며낸 것 

□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 province 영역, 지역 

□ tender n.  관리자  a. 부드러운 

cf. tend v. 관리하다 

□ grasp n. 이해  

□ subdivision of labour 노동의 분업 

□ much less -는 말할 것도 없이 

     

□ ★still 여전히  

□ art 1. 기술 2. 예술 

비교급 표현에 주목!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이 물건을 최초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대.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들은 사람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대.

만약 고장이 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수리를 위해) 가져다주곤 했대.  

그래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는거야.(그 물건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리를 맡겼으니까!)

<With...>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상 전환(산업화 이전 → 산업화)이 일어남에 주목하자! 
 

산업화 이후에는, (제작가가 수리까지 했던 산업화 이전과는 달리)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대.  

어차피 물건은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기계의 관리자는 (제작과 수리를 겸했던 대장장이와는 달리) 물건에 대한 지식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  

이를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 관리자'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But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더 큰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대! 4번의 limited knowledge 와 5번의 a larger grasp이 대조돼!  

산업화 이후에도, (기계가 담당하므로 별 지식이 필요 없는 제작과는 달리) '수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이해가 필요했다는거야. 

6~8번 문장은, 인용을 통해 5번 문장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어. 

7번 문장의 But과 must에 주목! 제조업자들은 기계나 분업으로 일하지만  모든 수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대.  

8번 문장 역시, 기계가 손목시계, 총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수리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수리는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②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수리 기술들의 발전'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어! 

지문에서는 단순히 '수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만 가

능하다'고 했을 뿐, 특정한 '수리 기술들'과 그 기술

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⑤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친다는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어.

5번 문장 But 이후 내용인 repair 

continued to...에 주목하고,  

7번 문장 But 과 must로 전달하는 

내용에 주목하면 답을 고를 수 있어! 

ZIP

지문은 (1번 문장) 수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2~3번 문장) 산업화 이전에는 수리가 제작의 연장이었다고 말한 다음,  

(4번 문장) 시간상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산업화 이후에 제작은 기계의 영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5번 문장) 흐름을 전환하면서,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계속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 다음,  

(6~8번 문장) 수리는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따라서, 5번 문장부터의 내용인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가 지문의 핵심이야!

5번 문장의 continued to가  

①번의 Still과 Modern으로,  

7번 문장의 done by hand가  

①번의 Blacksmith로 연결된 거야!

산업화 이전(2,3번 문장)과 산업화 이후(5번 문장~)의 시간상의 대조를 파악할 수 있다.  

5, 7번 문장 : 각각 But 이후의 내용에 주목하여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22" 수능 24번

1.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2.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3.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4.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5.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6.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7.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8.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52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여전히 현대 대장장이에게 남겨진 것: 수리의 기술

8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수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개괄

5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 : 조언과 아이디어

22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라! 

10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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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라

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 

2.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

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

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대

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3.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

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

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

각 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

로부터 비평가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4.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

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5.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

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

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6.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

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

움과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

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 계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대중들과 계층적 차이를 '만든 거야'.  

또한 이런 계층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어. 

□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masses n. 대중 

□ ★★reject 거부하다 

cf. refusal of A A에 대한 거부  

□ refined 고상한, 정제된   

□ champion v. 옹호하다    

□ ★divorc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 righteous 정당한 

□ push 강요하다 ← 밀다 

□ subjectivity 주관성    

□ disrespectful 경멸적인 

□ feminine 여성의     

□ corruption 타락    

□ ★★★hierarchical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계급적 차이 

□ criticism of A A에 대한 비판 

□ side effect 부작용 

□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대중화된 문화 상품  

□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 resistance of A to B  

A의 저항 / B에 대한  

□ identify 식별하다 

3번 문장 : 이 거부는 '비평가를 생각없이, 즐거움만 쫓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말 역시 1번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1번의 separate A from B가 3번에서 divorce A from B로 반복되고 있어. (again을 통해 앞 내용을 반복)

4-5번 문장 : Also는 나열의 시그널을 통해 This refusal의 또 다른 효과인 '여성성 폄훼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거야. 

 

 

 

 

 

 

 

없는 말! 대중이 문화적 분리에 저항했다는 말은 지문에 나오지 않아.

2번에서 비평가들은 대중의 취향을 저속하다(vulgar)고,  

4-5번에서는 negative, disrespectful하다고, 

6번에서는 무취향적(tasteless)이라고 했으므로 refined(고상한)는 틀려!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어.  

비평가들이 대중문화를 저급하게 본 것뿐이야. 

 
예시니까 같은 말(=)이 나올거야!  
 

2번 문장 : 연속극에 대해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함. 

이는 1번 문장에서 비판가들이 대중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했다는 말과 대응 돼. 연속극=대중 문화야! 

 

 

6번 문장 : 취향 만들기의 과정은 작동하여, 그 결과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대.  

위계상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1번과 3번의 비평가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을 반복한거야.  

뭘 통해서? (비평가들에 의해) 인지되는 무취향적인 대중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미학적 입장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대중들과 다르다고 한거야. 

지문 전반에 걸쳐 같은 내용이 표현을 달리하며 반복됨을 파악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번 : separate A from B, 3번 divorce A from B, 6번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A and B  

각 오답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separate A from B를 통해 두 대상의 분리, 대조를 파악해야 해!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대.  

← 대중 문화의 산물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 사실주의라는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through 이하는 문맥상 rejecting...을 수식) 

separated from by

ff through based on 

For example

in particular ff

This refusal again divorce from

he or she actually in order to

It also

then ff

between and through

contrary to

저속한 서민의 미학의 심미적인

52 ① ff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

6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8 ③ side effects of on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9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23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2.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 제품을 주문 제작하

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

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3.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

시 가져다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

작의 연장이었다.  

4.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

지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

었다.  

5.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

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

되었다.  

6.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자들

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

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

는다.”  

7.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8.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고장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으

며,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④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이 글은 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 mend 고치다, 수리하다 

□ restore 복원하다, 복구하다 

□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 ★blacksmith 대장장이 

□ make A to order A를 주문에 맞춰 만들다 

□ immediate 1. (공간) 아주 가까이에 있는 

                  ★2. (시간) 즉각적인 

□ customize 주문 제작하다 

□ modify 수정하다 

□ routine 일상적인, 규칙적인 

□ extension 연장, 확장 

□ fabrication ★1. 제작, 제조 2. 위조, 꾸며낸 것 

□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 province 영역, 지역 

□ tender n.  관리자  a. 부드러운 

cf. tend v. 관리하다 

□ grasp n. 이해  

□ subdivision of labour 노동의 분업 

□ much less -는 말할 것도 없이 

     

□ ★still 여전히  

□ art 1. 기술 2. 예술 

비교급 표현에 주목!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이 물건을 최초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대.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들은 사람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대.

만약 고장이 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수리를 위해) 가져다주곤 했대.  

그래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는거야.(그 물건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리를 맡겼으니까!)

<With...>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간상 전환(산업화 이전 → 산업화)이 일어남에 주목하자! 
 

산업화 이후에는, (제작가가 수리까지 했던 산업화 이전과는 달리)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대.  

어차피 물건은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기계의 관리자는 (제작과 수리를 겸했던 대장장이와는 달리) 물건에 대한 지식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  

이를 '제한된 지식을 가진 기계 관리자'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But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더 큰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대! 4번의 limited knowledge 와 5번의 a larger grasp이 대조돼!  

산업화 이후에도, (기계가 담당하므로 별 지식이 필요 없는 제작과는 달리) '수리'를 위해서는 더 큰 이해가 필요했다는거야. 

6~8번 문장은, 인용을 통해 5번 문장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어. 

7번 문장의 But과 must에 주목! 제조업자들은 기계나 분업으로 일하지만  모든 수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대.  

8번 문장 역시, 기계가 손목시계, 총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수리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수리는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②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수리 기술들의 발전'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어! 

지문에서는 단순히 '수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만 가

능하다'고 했을 뿐, 특정한 '수리 기술들'과 그 기술

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⑤번이 오답인 이유: 없는 말!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친다는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어.

5번 문장 But 이후 내용인 repair 

continued to...에 주목하고,  

7번 문장 But 과 must로 전달하는 

내용에 주목하면 답을 고를 수 있어! 

ZIP

지문은 (1번 문장) 수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2~3번 문장) 산업화 이전에는 수리가 제작의 연장이었다고 말한 다음,  

(4번 문장) 시간상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산업화 이후에 제작은 기계의 영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5번 문장) 흐름을 전환하면서,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계속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 다음,  

(6~8번 문장) 수리는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따라서, 5번 문장부터의 내용인 '산업화 이후에도 수리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가 지문의 핵심이야!

5번 문장의 continued to가  

①번의 Still과 Modern으로,  

7번 문장의 done by hand가  

①번의 Blacksmith로 연결된 거야!

산업화 이전(2,3번 문장)과 산업화 이후(5번 문장~)의 시간상의 대조를 파악할 수 있다.  

5, 7번 문장 : 각각 But 이후의 내용에 주목하여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22" 수능 24번

1.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2.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3.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4.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5.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6.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7.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8.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52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여전히 현대 대장장이에게 남겨진 것: 수리의 기술

8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수리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개괄

5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창의적 수리공이 되는 방법 : 조언과 아이디어

22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라! 

10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산업화가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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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개념을 정리!

•수업 시간에 강조한 영수쌤의 문제 풀이 사고 과정을  

   그대로 체화 가능! 

•각 문장을 읽으면서 학생이 내려야만 하는 판단을 정리

•'정답이 아니니까 오답이다' 식의 해설은 가라!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오답 선택지가 오답인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

매일 4문제 (평가원 + 교육청 + 자작 + 사관, 경찰대 등)

독해 문제에서 꼭 해석해 내야만 했던 구문 정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탄하게 수능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이영수 주간지

1:1 과외급 해설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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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질의 응답 게시판 / 복습 동영상 제공

•  •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영수 대성마이맥 강의 무료 지급 

• •  학생의 현 수준에 기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숙제량 조절

• • 매시간 수업 및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익명으로 수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수업 및 관리

•  •  부족한 부분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습 가능  

숙제 중 틀린 문항에 대한 매주 개인별 맞춤 오답노트 이메일로 제공 P. 13

숙제 OMR을 바탕으로 매주 개인별 오답노트 발송 

• • 강의 교안 손필기 제공 P. 11

• • 주요 숙제 문항에 대한 세심한 피드백으로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관리 P. 11

• • 단어 시험 : 미통과 시, 조교 선생님과 1:1 구두 테스트

강의 교안 손필기, 학생별 과제 맞춤 피드백, 단어시험, 상담

스콜라영어 담임 조교진

• • 주간지 숙제를 매일 릴레이 인증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영수터디 P. 12

• • 매주 숙제와 단어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명예의 전당, 스콜라 골품제 P. 13

꾸준한 공부를 위한 카톡 영수터디 / 동기 부여를 위한 골품제 운영

3 섬세한 관리
왜 이영수 대치동 현강인가?

11

•엄격한 서류, 면접, 수습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 이영수 선생님 수업과 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정예 조교진 

•조교 리뷰 : 매주 조교에 대한 리뷰 제도 운영 (별점 평가 및 건의사항 작성)

스콜라 조교진과 함께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관리 시스템

Sydney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Heather

서울대 지리학과

Dony

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

Anna

고려대 영어교육과

동국대 약학과

Eve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Jason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Yuri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Bean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Michael

Tory

고려대 영어교육과



숙제 피드백

강의 교안 손필기

이영수 대치동 현강 관리 

11

조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정답으로 가는 올바른 논리적 사고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 스스로 정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이 디테일한 필기를 다 할 필요 없이 

수업 내용에만 오롯이 집중 가능하도록 조교 선생님들의 손필기 노트를 제공합니다.

▲ 오프라인 숙제 피드백 실제 사진

▲ 오프라인 숙제 검사 관리 실제 사진 

•  •  수업 당일 단어 시험이 끝난 뒤 조교 선생님들이 단어 시험지

와 함께 책을 걷어서 주간지를 잘 풀어왔는지 검사합니다.

•  •  틀린 유형, 공부 흔적 등을 보고 개별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  •  숙제 검사 완료 여부, 개별 취약 유형, 피드백 시 참고할 

내용을 체크해 추후 피드백과 상담에 반영합니다.

▲ 강의 교안 손필기 실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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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숙제 주간지 에 수록된 단어 200~300개

•  •  시즌별 부교재 단어장: 매주 진도 범위 
(전치사만, 다의어그램, 출제자의 핸드북) 

• • 혼동어까지 잡아주는 출제 방식 (▼단어 시험지 예시)

• • 전체 문항 중  90%이상  득점

• • 쉬는 시간 및 수업 이후에  구두 TEST  진행 

•  •  당일 재시험이 어려운 경우 다음 수업 전 
일찍 와서  재시험 진행

[6주차 숙제 검사 완료] 이영수 학생의 

숙제 검사 결과입니다. 개별 온라인 폴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김민서 학생의 숙제 등급: A
▶ 숙제 등급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담당 

조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현강 전용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 번호는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 각 숙제 등급에 대한 의미 안내 ▣

- S : 필수 3문항 제출 and 셀프 피드백

이 완벽한 경우

- A : 필수 3문항 제출 and 셀프 피드백

이 괜찮은 경우

- B : 필수 3문항 제출 and 틀린 문항의 

일부만 피드백

- C : 필수 3문항 제출 but 유의미한 피

드백 없음

- I : 필수 3문항 미제출 (1문항이라도 누

락 시 I 등급) or OMR 미제출

- O + A~C : 필수 3문항 "지각" 제출 (지

각의 기준 : 첫 수업 날 수업 시작 이후 ~ 

23시 59분)

- F : 필수 3문항 미제출 or 제출했으나 

채점조차 안 함 or 지각 제출 인정 기한 

이후 제출

- 스콜라영어 연구소 드림

김민서 학생 안녕하세요.

스콜라영어 연구실입니다.

오늘 실시한 단어 시험 결과 전송드립니

다.

김민서 학생의 6주차 단어 시험 결과★

- 점수/총점 : 29 / 30점

- 반 전체 평균 : 27.1점

- 반 최고점 : 30점 (24명)

김민서 학생은 통과입니다 :)

재시험 대상자들(27점 미만)은 쉬는 시

간 혹은 수업 이후 구두 재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내로 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학

생의 경우, 조교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다

른 시간 약속을 잡아주세요.

•  •  단어시험 결과 및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님께 문자 발송  

단어 시험

이영수 대치동 현강 관리 

1. 단어 시험 범위

2. 통과 기준

3. 통과를 못한 학생

4. 매 수업마다 문자 발송

영수터디
학원 밖에서도 관리는 계속 됩니다.

이영수 선생님의 오픈 카톡 주간지 숙제 관리 시스템

◀  영수터디 카톡방 실제 사진 

:  이영수 선생님의 피드백 카톡

▲  영수터디 카톡방 실제 사진 

:  이영수 선생님의 격려 카톡

▲   영수터디 카톡방 실제 사진 

:  주간지 인증 릴레이 카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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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학생들의 ❶  숙제 현황  ❷  단어 TEST 결과 를 바탕으로 

4두품(회색) → 5두품(녹색) → 6두품(파랑) → 진골(빨강) → 성골(보라색, 영수쌤의 수제자 인정)로 승급이 이루어지고,  

이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공지사항 골품제 링크에 각자의 별명으로 노출됩니다.

••반 내에서 나의 절대적,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더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 입니다. 

•• 성골 승급 시  기프티콘 증정 , 신청자 대상  이영수 선생님과 1:1 학습 상담 진행  등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골품제 현황판으로 이동합니다!

골품제 시스템

개별 오답 노트 부족한 부분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습 가능  

숙제 중 틀린 문항에 대한 매주 개인별 맞춤 오답노트 이메일로 제공

◀  영수터디 카톡방 실제 사진 

:  이영수 선생님의 피드백 카톡

▲  영수터디 카톡방 실제 사진 

:  이영수 선생님의 격려 카톡

◀ 개별 오답노트 예시

▲ 현강 학생들을 위한 응원 선물 ▲ 현장 설문

이영수 선생님의 
현장 강의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13

이영수 선생님 

▼ 블로그 바로 가기



시험이 끝나고 제자들이 보내준 인스타그램 DM(메시지)과 수강후기 일부입니다.

14 15

DM & 수강후기



 영어 때문에 반수한 반수생, 
 영어 덕분에 대학갑니다.     
- 모든 것이 정리되는 강의

...(중략)... 반년간 영어를 하지 않았기에 실력도, 감도 많이 떨어져있었는데 전 영역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 모든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모든 영역 풀이법을 전수해주시면 내년에 학생들이 앞 강좌

는 안듣고 컬미만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요ㅋㅋㅋ

풀이법도 “스킬”이 아니라 해석과 논리에 기반해서 “이럴 때 답이 나올거야.”의 느낌이라 정말 

좋았어요.스킬이라하면 편집된 문제에서만 적용 가능한 거는 아닌지, 체화를 할 수 있을지 여

러 걱정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파이널 시점에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

연스럽게 선생님의 풀이법을 적용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쌤은 강의를 하실 때에도, 해설서를 쓰실 때에도 구문의 단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석하되, 번역기 말투가 아니라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강좌를 안들어본 것이 아닌데,, 그 전에는 강의톤이 너무 해설서(번역체 

해설서)라서 머리에 안박히거나, 혹은 너무 뭉퉁그려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머리에 

제대로 안 박히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하지만 영수쌤은 하나하나 다 살려서 해석해주시니

까 쌤이 해석해주시는 것만 봐도 구문 분석이 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수터디도 참여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영수터디에 매일 주간지를 올리고 조교님의 피드백을 받고, 단어시험을 보고, 개인별 

오답 클리닉을 해주는 시스템은 저에게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영어 성적이 지금까지 안올랐던 이유가 “풀고” , “채점하고” , “피드백하기” 세 단계 중 마

지막 단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더라구요.

근데 컬미네이션 교재는 누가 본다고 생각해서인지 꼼꼼히 피드백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보니 어느새 ‘문제가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교님께 문

의하여 구문 20수라는 강좌까지 스며들어 병행하게 되었네요.ㅎ ...(후략)...

- 24학년도 수강생 이*진

“수능 영어 1등급을 빈틈없이 설계했다.”
- 영수쌤을 만나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영수 선생님이라고.

...(중략)... 그래서 때론 시험이 매우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못 풀고 나는 어차피 대다수 문제를 찍을테니 잘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한마

디로 “어차피 내 성적은 운빨”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단숨에 바꿔준게, 바로 이영수 선생님이셨

다. 뻔한 얘기겠지만 ,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이것 이외로는 형

언 할 수 없다. “영수쌤을 만나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영수쌤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뒤

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중략)... 그렇게 영수쌤의 강의를 듣고, 교재를 풀며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

다. 남들 눈엔 어찌 보일지 몰라도, 내겐 이 부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이다.

...(중략)... 지금까지 본 선생님들 중 최고의 선생님이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상위권은 

쭉 상위권으로 탄탄하게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하위권은 확실한 성적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모든 수험생에게 맞는 수업을 해 주신다.

...(중략)... 교재는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다. 수백 수천개의 수식을 붙여 설명해도 모자랄 것

이다. 그렇기에 수식이 필요 없다. 이영수 쌤의 교재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

살면서 이렇게 꼼꼼한 해설지를 본 적 없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설명되어 있다. 해설서

만 보더라도 머리가 꽉 차고 마치 내가 원어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문장의 끊어읽기, 어

법 표시부터 시작해 1:1과외급으로 문장 내용과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영수쌤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 교재 한 권과 강의 하나로 독해,어법,어휘 세 부분을 꽉 잡고 

넘어갈 수 있다.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영수쌤과 함께해라.

- 24학년도 수강생 오*세

만년 2등급 4수생이 1등급까지 
-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일관된 풀이법

누구의 강의를 들어도 해결되지 않던 영어인데 파데 상으로 바로 해결 됐습니다. 이영수 쌤이 

끊임없어 연구하신게 완전 느껴집니닷ㅎ

1. 모든영역이 가능하다!

듣기, 구문, 어법, 문제해결력(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단어 이 모든 영역이 한 수업으로 

cover됩니다. 구문따로 단어따로 다 따로따로해서 부담만 늘리고 하기 싫게 되고 이런거 없

습니다. 파데 상으로만 진행하다가 영어에 흥미가 생겼다, 혹은 따로 보완하고 싶은 영역이 있

다면 그에 대한 강의가 이영수 쌤에게 있습니다. 단어도 빈도, 다의어, 전치사 등 다양하게 있

고 어법, 구문 심지어 듣기강의도 있습니다.

 

2. 유형별로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없는 풀이법

영어는 수학과 달리 딱 안 떨어지는 느낌, 감으로 푸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유형별 방법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감으로 푼다는 건 말 그대로 감으로 푸는거여서 떨리거나 컨디션 안 좋

으면 감에 의존하지 못한다는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더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습니다. Plan A부터 Plan B까지 운에 의존해서가 아닌,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영어문제에 적용되는 

예외가 없는 방법이라서 진짜진짜 좋습니다. 일관되는 풀이법… 진짜 짱!

3. 매일하게 만드는 피드백

영어를 꾸준히하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영수터디. 조교쌤들과 영수쌤의 

피드백이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성적 상승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피드백하면서 아 나 그

동안 공부 안 했구나… 시간낭비했구나를 느꼈답니다…

암튼 완전 강추 후회 안합니다 다들 파이팅~!

- 24학년도 수강생 송*영

다정한 카리스마, 
내가 영수쌤을 3년 째 선택한 이유
- 수능 1등급으로 마무리

..(중략)... 고3이 되었고, 현역 때도 1년 내내 영수쌤의 수업을 풀커리로 따라갔습니다. 영수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객관적인 제 영어실력을 평가해보자면 4등급 정도 수준이었는데, 유베

가는 길 수업과 병행하면 정말 큰 무리 없이 2~3등급 실력까지는 충분했습니다. 놀랍게도 주

간지를 풀면서 정말 매일 매일 실력이 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

던 지문의 구조와 문장이 구문20수와 독해 20수 수업 내용을 통해 완벽하게, 선생님의 해설

과 똑같이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의 문제별 풀이법과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언제나 일관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는 게 좋았습니다. 

또, 주간지의 문제 구성이 정말로 유기적이어서 해당 주차의 수업 내용과 바로 연결되고, 

또 잊을만 하면 이전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포인트가 적용된 문제를 넣어주셔서 저

도 모르는 사이에 복습이 되는 게... 이건 정말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렇게 1년간 영수쌤의 풀커리를 탄 결과...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능에서는 1등급을 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수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은 다정하고도 카리스마가 있으십

니다..! (제가 또 허수인 주제에 강의 스타일 호불호가 쎈 편인ㄷ...) 사실... 저는 카리스마 있으

신 분들이 성향에 맞아서 처음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영수쌤께서 졸리거나 살짝 루즈해지

는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게 목소리도 순간적으로 엄청 커지시고 하셔서 집중

도도 올라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수쌤은 누구에게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 24학년도 수강생 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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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표

듣기 포함 모의고사가 시행되는 26주차 수업부터는 수업을 30분 연장합니다.(수업료 동일)

수강 문의 :  대치 두각 ) 02.556.2700 

대치 오르비 ) 02.522.0207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반 14:00 ~ 17:00 14:00 ~ 17:00

저녁반 18:30 ~ 21 :30 18:30 ~ 21 :30 18:30 ~ 21:30 18:30 ~ 21:30


